
■ 2008년 1/4분기말 금융권 가계신용(가계대출 및 판매신용)은 640.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

9.2% 증가하였는데, 예금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사의 가계대

출이 크게 늘어났으며,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신용

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.

䤎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8년 1/4분기말 현재 367.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
5.5% 증가에 그쳤으며,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9.8% 감소한 6.7조원임.

䤎반면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회사의 2008년 1/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은 31.7조원으
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22.0%에 이르며,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도 103.7조원
으로 17.2% 증가하였음.

䤎여전사 및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판매신용 잔액도 2008년 1/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
13.6% 증가하여 35.5조원에 이름.

䤎가계대출잔액의 금융기관별 비중을 살펴보면, 예금은행은 2007년말 61.1%에서 2008
년 3월말 60.8%로 감소한 반면,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17.0%에서 17.1로, 신용카
드사는 3.4%에서 3.6%로 확대됨.

䤎한편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008년 1/4분기말 현재 224.3조원으로 전년동
기 대비 2.8% 증가에 그친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잔액은 141.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
비 10.2% 증가함.

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,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침

체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데다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

를 강화해온 결과로 판단됨.

䤎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(LTV) 및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를 강화한데다
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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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금융권 가계신용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은행 마이너스 대출,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카드사의 신

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. 가계대출 연체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악화되고 있는 거시경제여건을 고려

할 때, 금융회사는 부실자산을 진정매각(true sale)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전성 개선에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

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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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한 결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됨.

■ 금융권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대

출 연체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, 소득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 및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

비율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, 금리상승 및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가계신용의

잠재적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.

䤎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말 현재 0.52%로서 2007년말(0.55%) 대비
0.03%p 하락하고, 신용카드사의 경우 2007년말 4.24%에서 2008년 3월말 2.99%로
하락하는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.

䤎그러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은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져
2007년말 1.48에 이르렀으며, 개인금융자산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도 2007년 3/4
분기 0.42에서 2008년 1/4분기 0.44로 높아짐.

䤎또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둔화, 즉 스태그플레이
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리상승 조짐까지 보이는 등 부정적 거시경제여건으로 인하여
가계신용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
■ 한편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(coverage ratio)은 최근 은행권이 소폭 하락한 반면

상호저축은행과 카드사는 상승하여 가계대출 부실 발생에 대한 완충능력은 다소나마 구비되어

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■ 그러나 최근의 대손충당금적립률 개선만으로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

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.

䤎대손충당금적립률이 상승하는 것은,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정이
하여신액이 줄어들 경우에도 나타나며, 이는 손실발생 가능성과 손실흡수능력에 대한
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䤎그러나 부실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대출자의 전반적 신용개선이 아닌 대출상각 및 매각
을 통해서도 가능하며, 대출매각이 진정한 매각(true sale)이 되지 못할 경우 표면적
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손실가능성은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음.

■ 최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은행을 비롯한 금

융회사로서는 단기적인 자산감소 및 단기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부실자산의 진정매각

등을 통하여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䤎손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대출자산을 매각/상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
고 단기 수익성을 악화시킴.

䤎그러나 금융회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산 건
전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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